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독서 활동지

나 줘! 나 줘!

“난 작고 약하니까 버스도 먼저 탈 거고,

간식도 친구들보다 많이 먹고, 놀 때도 내 마음대로 할 거야!”

가족, 친구, 이웃 모두가 베푼 배려가

점점 당연하다고 생각하게 된 아기 오리 콩알이.

점점 자라 수박만큼 커지게 되어도, 뭐든지 마음대로 할 수 있을까요?

소하연 글 | 김민우 그림

 

교과연계
초등 2학년 1학기 통합 1. 나

초등 2학년 2학기 국어 2. 서로 존중해요

주제어
떼쟁이, 배려, 사회성, 순환, 성장, 처음, 친구관계, 철부지, 도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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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책 읽기 전에 생각해요]

1. 『나 줘! 나 줘!』 표지를 보고 책의 내용을 상상해 봅니다.

1) 앞표지의 등장인물과 배경을 봤을 때 어디를 배경으로 하는 어떤 이야기일 것 같나요?

→

2) 제목을 보면, 어떤 생각이 드나요?

→

3) 이 책은 어떤 책일 것 같나요? 책 뒤표지를 읽고 이야기해 보세요.

→

2. 아직 어리거나 약하다는 이유로 다른 사람에게 도움받은 적이 있나요? 아니면 반대로, 나

보다 어리거나 약한 사람에게 도움을 준 적이 있나요? 어떤 도움이었나요?

3.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데 제대로 되지 않을 때 어떤 기분인가요? 어떻게 행동하나요?



- 3 -

[책 읽고 내용을 확인해요]

1. 아직 작고 연약했던 콩알이가 모두에게 받은 도움이나 배려가 아닌 것은 무엇인가요?

   (                  )

㉠ 너구리 아저씨 – 산딸기를 막 따먹어도 혼내지 않았어요.

㉡ 토끼 아줌마 – 버스 정류장의 줄을 양보해 주었어요.

㉢ 다람쥐 다로 – 자기 몫의 간식까지 나눠 줬어요.

㉣ 강아지 루리 – 소중한 목걸이를 빌려주었어요.

2. 콩알이는 왜 집을 뛰쳐나왔나요?         (                  )

㉠ 까까 형이 아픈 게 마음이 아파서.

㉡ 친구들도 가족들도 자기 말을 안 들어주는 게 속상해서.

㉢ 쏟아지는 비를 맞고 싶어서.

㉣ 감자튀김이 먹고 싶으니 사오기 위해서.

3. 콩알이가 처음으로 남을 도와준 건 어떤 일이었나요?

(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)

4. 콩알이는 다른 동물을 도와주려다가 실패했어요. 도와주려던 동물과 실패한 이유가

   알맞지 않은 것을 골라 보세요.     (                )

㉠ 너구리 아저씨 – 산딸기를 너무 강하게 쥐어서 터뜨려 버렸어요.

㉡ 강아지 루리 – 목걸이 줄이 끊어지고 펜던트가 다른 곳으로 날아갔어요.

㉢ 토끼 아줌마 – 버스 줄을 양보하려다가 발을 밟아 버렸어요.

㉣ 까까 형 – 물수건을 얹어 주려다가 물을 뿌려 버렸어요.

5. 콩알이가 다른 동물을 도와주기 위해 쓴 ‘잘하는 것’은 무엇이었나요?

(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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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책 읽고 생각해요]

1. 콩알이랑 비슷한 경험을 한 적이 있나요? 어떤 경험이었는지 생각해 보고 적어 봅시다.

2. 내가 잘하는 일은 무엇이고, 이 일로 다른 사람을 도와주려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생

각해 보고 적어 봅시다.

3. 이야기가 시작할 때의 콩알이와, 이야기가 끝나갈 때의 콩알이는 많이 달라졌어요. 달라

진 콩알이를 응원하는 편지를 써 봅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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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책 읽고 내용을 확인해요] - 정답

1. 

㉣ 강아지 루리 – 소중한 목걸이를 빌려주었어요.

2. 

㉡ 친구들도 가족들도 자기 말을 안 들어주는 게 속상해서.

3.

몸을 움직이기 어려운 거북이 할아버지가 땅으로 올라갈 수 있도록 등을 밀어 주었어요.

 

4. 

㉢ 토끼 아줌마 – 버스 줄을 양보하려다가 발을 밟아 버렸어요.

5. 

커다란 목소리 / 우렁찬 목소리 등


